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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래터 회장은 선거 개입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

지난 2010년, 2022 월드컵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한국유치위
원회가 발표한 7억7천7백만 달러 규모의 세계축구기금 조성 
계획과 이후 이를 설명한 편지와 관련하여 FIFA 윤리위가 정
몽준 명예부회장을 조사한다는 일부 보도는 과거 FIFA 선거때
마다 공작을 해온 블래터 회장이 이번 차기 회장선거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기금조성 계획은 
2010년 10월 한승주 유치위원장이 런던에서 발표했으며 많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이 기금 조성 계획은 모든 신청국에게 요구되었던 '축구 발전' 
기여 항목의 일부였으며 일부 국가는 한국보다 훨씬 더 야심찬 
계획을 제출했었다.

이 사안은 2010년11월 이미 제롬 발케 사무총장이 당시 정몽
준 FIFA 부회장과 한승주 한국 유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겠다면서 종결되었다고 통지했던 것이다.

FIFA가 최근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 대한 음해
에 이어 정 명예부회장에 대해서도 음해 공작을 하는 것에 깊
은 우려를 표하며 블래터 회장은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하는 행
위를 중단하고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IFA가 이처럼 타락한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FIFA가 마피아보다 더 타락한 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임
을 잘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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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FIFA 회장 후보 대변인 인병택


